
 

2019 년 위안부행동 (구 가주한미포럼) 활동보고  
 

2019 년, 역사를 바로 세우고 할머님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단체명을 바꾸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사무실도, 

상근자도 없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에 힘입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영원한 증언" 대화형 비디오 프로젝트  
 

 위안부행동은 서강대학교 

김주섭 교수 팀과 협약을 

맺고, 할머니의 증언을 

대화형으로 들려주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증언자는 이용수 할머니이며, 4 일간에 걸친 녹화 후 

편집 및 후반작업이 진행중입니다. 2020 년 말에는 

한국과 미국 전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위안부” 교육자료 배부 및 특강  

1,500 권 자료집 배부, 

배송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교육자들을 

만났습니다.  
 

Irvine, CA: UCI workshop. Dec 5, 2018 
San Jose, CA: CCSS. Mar 16-17, 2019 
Los Angeles, CA: UCLA. May 3-4 
Los Angeles, CA: Korean Cultural Center. June 24  
Irvine, CA: UCI Framework Conference. Sep 10 
Tucson, AZ: NAME Conference workshop. Nov 6 
Austin, TX: NCSS Conference. Nov 20 and more...  

 

      

10 회의 국내외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KOWIN Conference in Korea |NY Queens College | 
Houston |Chicago |Cal State Fullerton |Cal State 
Northridge |Little Tokyo, LA |KAC NCLC |Glendale 

   

교육활동: 영화상영, 비디오 경연대회 

"주전장" 순회 상영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아베와 일본 극우세력을 파헤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 청년이 만든 

“주전장”의 북미 대학 순회상영을 지원했습니다.  

미 동부 배사 칼리지, 코네티컷 대학교, 예일 대학교, 

뉴욕 퀸스 칼리지, 뉴욕 대학교, 조지 워싱턴 대학교, 

UCLA, 노스리지 대학교, USC, 엘에이 커뮤니티 

상영회  

   
예일대 상영회 후 질의 응답| UCLA 패널 디스커션  

 

비디오 경연대회 작년의 포스터 

경연대회에 이어 올해 갈라디너에서는 KAFC 의 새 

이름 CARE(위안부행동)을 발표하면서 "위안부" 

비디오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이 위안부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하였고, 수준높은 비디오 작품들을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였습니다.  

  

1 등을 수상한 최솔 팀           CARE 갈라 디너  

  

1 등: https://youtu.be/Ezrm7iGC0BQ 

2 등: https://youtu.be/c_hey6njmbw 

3 등: https://youtu.be/P-EnkjuqOsQ 
 

https://youtu.be/Ezrm7iGC0BQ
https://youtu.be/c_hey6njmbw
https://youtu.be/P-EnkjuqOsQ


뮤지컬 “컴포트 우먼”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절찬리에 공연되었던 뮤지컬 "컴포트 

우먼" 엘에이 공연을 지원했습니다.   

  
갈라 디너 주빈 마이크 혼다      CARE 갈라에서 뮤지컬 시연  

의원과 함께 한 출연진  

국제연대활동  
 

유네스코 글렌데일에서는 3 월 8 일 국제 

여성의 날, 일본의 방해로 유네스코 등재가 지연되고 

있는 2,744 건의 "위안부의 목소리" 기록물 등재를 

촉구하는 다민족 궐기대회를 열고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위안부정의연대와 

함께 서울에서 열린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2020 년에는 반드시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가 이루어지도록 

공조를 다짐했습니다.  

 
국제여성의 날 다민족 궐기대회|UNESCO 국제연대회의(서울) 

독일 독일에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소녀상을 

세우기 위해 독일 시민단체인 풍경세계문화협의회와 

연대를 이어가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 월에는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여 워크숍과 

영화상영, 동포간담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풍경은 일본정부의 끝없는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프랑크푸르트 중심가에 위치한 카톨릭 하우스 암 

돔에서 오는 1 월 중순까지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독일 주류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꾸준히 알리며 지지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간담회             하우스 암 돔 전시회 오프닝  

 

자전거 횡단팀 

올해로 5 번째 미 대륙 

횡단을 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트리플 에이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위안부정의연대 활동 

8 회 위안부정의연대 

운영위 회의 및 행사를 

위해 2019 년 한 해 동안 

8 차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습니다.   

추모제 및 연례행사 

 

추모제 올해도 한국에서 5 분의 할머니와 

호주에서 얀 오헤른 할머니, 중국에서 두 분 등 

할머니 들이 우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올해 초 

별세하신 김복동 할머니의 스토리는 주요 국제 

언론에 소개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큰 울림을 

안겨주었고, 글렌데일과 샌프란시스코 기림비에서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제가 열렸으며, 엘에이 시 

의회와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서도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엘에이 시의회 추모식 데이빗 류 

엘에이 시의원은 엘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복동 

할머니와 얀 오헤른 할머니를 추모하는 추모식을 

이끌었습니다.  

  
  

소녀상 지키기 연이은 소녀상 

훼손사건은 우리 커뮤니티가 하나되어 소녀상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밸리 온누리 교회의 어르신 신도들은 소녀상을 

지키는 데 써 달라며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보내 

주셨고, 기쁜우리교회 성도 및 여성 음악인들은 

소녀상 앞 작은 음악회를 열어 할머니를 위로하고 

커뮤니티를 향한 사랑의 메세지를 

전하셨습니다.  저희는 커뮤니티의 뜻을 받들어 

글렌데일 시의회와 소통하여 소녀상을 지키고, 

가꾸며, 할머니들의 메세지가 더욱 널리 울려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후원이 

있었기에 이 모든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PayPal: ComfortWomenAction@gmail.com 

후원금 수표 Pay to the order of: CARE 
CARE (P.O.9627  Glendale, CA 91226) 

여러분의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